
2021 지역살리기프로젝트

‘방방곳곡: 지역이-음’시상식 개최

 ▲ 2021 지역살리기프로젝트 ‘방방곳곡:지역이-음’ 제작지원자 단체사진 
(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맹찬호 상임이사, 홈앤쇼핑 김옥찬 대표이사, 방송콘텐츠
진흥재단 김동민 이사장,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진경 국장, 방방곳곡:지역이-음 제작지원자)

  방송콘텐츠진흥재단(이사장 김동민)이 주최하고 홈앤쇼핑이 후원하는 
‘2021 지역살리기프로젝트 <방방곳곡:지역이-음>’ 시상식이 12월 2일 
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에서 개최했다. 이날 시상식은 
코로나19감염증(코로나19) 정부 방역지침 준수하에 진행됐다.

  지역살리기프로젝트 <방방곳곡:지역이-음>은 지역의 삶을 기반으로 한 
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이야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
원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이다.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홈
앤쇼핑 후원으로 지역살리기프로젝트 <방방곳곡:지역이-음>과 <방송 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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텐츠 규제 및 정책환경에 대한 전문가 및 소비자 인식연구>에 관한 조사
연구사업 등 올해 총 1억 7천만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다.

  <방방곳곡:지역이-음>은 기획심사를 통해 18개의 팀을 선정했으며, 총 
6천 5백만원의 제작지원비를 팀별로 차등 제작지원했다. 약 3개월 동안 
총 54편의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제작되었으며, 이 중 대상 1편, 최우수
상 1편, 우수상 1편을 선정해 우수콘텐츠 시상금 총 1천 8백만원을 전달
했다.

  우수콘텐츠를 심사한 심사위원들은 소상공인을 주인공으로 한 인간미 
있는 스토리와 지역색을 담은 영상미에 재미 요소를 더한 참신한 콘텐츠
들이 많았으며, 기획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. 
  
  대상을 수상한 채널명 ‘프로젝트퀘스천’ 은 환경에 진심인 M세대 찐친
이 모여 제주에서 펼치는 제로웨이스트 여행 콘텐츠로 수상했다. 최우수
상을 수상한 ‘올웨이즈뮤직’ 은 싱어송라이터가 서울 문래동 골목, 을지
로3가 골목, 수원 화성행궁 골목길에서 보고 느낀 감동과 공감을 음악 
버스킹으로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 수상했으며, 우수상의 ‘퀵앤슬로우’ 는 
강원 무형문화재 장인들을 만나 천연도료 옻, 붓, 방짜 수저를 만든 이
야기와 장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수상했다. <방방곳곡:
지역이-음> 1인 미디어 콘텐츠 54편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TV 유튜브를 
통해 확인할 수 있다.  끝.


